
        금주 헌화         1부 다과        2부 다과

       윤경문 목사 백린/최선경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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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CC 건축 헌금 모금 현황

$ 1,200,000 $ 1,006,421

 ,800  $ 167,779

 $ 1,032,221  :   27 

        [말씀과 함께] 소그룹 성경 공부반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조: 10:30분  2, 3, 4조: 10:50분 시작)

        다음 주 성경공부: 제 2과 기도하라 명하시는 하나님

             

                       



보스톤 한인교회 제 2의 희년을 향한 비전 
          ·  * 3세대가 함께 배우는 교회

                * 세계를 향한 교회

                * 한민족의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

                * 사랑으로 정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교회

네 눈으로 보리라

열왕기하 7장 1-8절                                    

이영길 목사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이해성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완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왕의 사

자는 이해성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세상살이를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자신을 적응시킨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검은 절망의 

구름이 끼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어둡게 본 사람입

니다. 온 세상을 어둡게 본 나머지 하나님까지도 어둡게 보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런 일이 있으리요.”

  반면 엘리사는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완고하였기에 세상이 제 아무

리 변해도 자신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을 자신에게 적응시키게 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는 

세계를 보여주길 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고야 말았습니다. 엘리사

의 덕택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고 남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해

성이 너무 많았던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교우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해성이 많은 것 중요

합니다. 그러나 완고함이 없을 때 어떻게 되나요? 세상이 절망적이라고 

세상을 보는 눈이 절망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물뿐 아니라 사

람을 보는 눈이 절망적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더욱 무서운 것은 하나님

을 보는 눈까지 절망적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완고한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사물을 보는 완고한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

뀌어지지 않는 눈입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세상은 발전합니

다. 이들이 보는 대로 세상 일은 진행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들은 모든 것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안고 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선

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세상 안에서 통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완고한 자들을 

통해 세상은 발전합니다. 교우 여러분, 엘리사와 같은 완고한 자가 되어

야하지 않을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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